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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다에서 2차전지 원료 추출
지질연구원, 리튬 추출용 흡착제 개발 … 탄산리튬 2만톤 수입대체

국내 연구진이 바닷물에서 리튬을 뽑아내 활용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확보해 원료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

고 있다.

국토해양부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바닷물에 미량(0.17㎎/ℓ) 녹아있는 리튬(Lithium)만 선택적으로 추출하

는 고성능 흡착제 제조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5월6일 발표했다.

국토해양부 관계자는 “고성능 흡착제는 흡착용 분말에서 ｇ당 45㎎의 리튬을 얻을 수 있고, 무제한 반복 사

용이 가능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”이라고 설명했다.

이에 따라 2014년까지 연간 10톤의 리튬을 회수․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를 건설해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.

리튬은 휴대전화, 노트북 PC, 캠코더 등 전자기기나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의 원료로 사용될 뿐 아니라

차세대 핵융합 발전의 연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금속 자원이다.

국내 리튬전지의 원료 등 관련제품 및 화합물 수입량은 2008년 약 11만톤, 6억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.

정부는 원자력,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대상으로 리튬 추출기술을 적용하면 연평균 2만톤의 탄

산리튬(Li2CO3)을 생산, 약 2억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

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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